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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

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

장관, 이하 중수본)는 오늘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(약 10천수 사육)에서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(18차*, H5N1형)되었다고 밝혔다.

    * (가금농장발생) 18건(11.8.~, 산란계6, 육계2, 오리9, 메추리1/ 충북4, 충남3, 세종2, 전북1, 전남8)

○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, 농장 출입통제,

집중소독,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

○ 전라북도에서는 12월 28일(화) 00시부터 12월 29일(수) 12시까지

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·축산시설(사료공장·도축장 등)·축산

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을 발령하였다.

□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함에

따라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·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던

‘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(11.29.~12.26.)’를 12월 

27일부터 1월 22일까지 4주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.

○ 산란계 밀집사육단지(8개소)·특별관리지역(16개 시군)을 포함한 

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사람·차량 농장 진입금지, 농장 

출입시 2단계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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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2월 29일(수)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여 축산

농가·시설·오염지역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.

○ 첫째, 축산 관련 차량은 바퀴·흙받이·핸들·발매트를 포함한 

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·소독

○ 둘째, 축산농장은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진입로에 

생석회를 재도포하고,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에 대한 집중소독 

○ 셋째, 도축장·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은 작업장 전체에 

대해 일제소독

□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“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

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

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

2~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”소독·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·뒷문 폐쇄와 함께

외부울타리,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점검하고,

- “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, 산란율·사료섭취량·활동성 저하 등 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

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     *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

5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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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


